
 

뉴델리에서 제11회 아시아 자동

차 환경 포럼, 자동차 업체와의 

연계 불가결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재활용 국제회의인 ‘제

11회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AAEF)’이 최근, 인

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AAEF가 인도에서 개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주

제로, 각국의 자동차 재활용 사업자와 행정, 학술 

기관, 자동차 업체 등의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

가하여, 각국의 자동차 재활용 현황과 시책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전개했다.  

AAEF는, 매년 아시아 각국에서 개최된다. 개최

국인 인도는, 인도 자동차제조업협회(SIAM, Socie-

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와 인도 금

속재활용협회(MRAI, Metal Recycling Association of 

India)의 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본 업체

는,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의 일본위원회(위원

장 = 유정수(劉庭秀), 도호쿠대학 대학원(東北大学 

大学院) 교수),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

업연합(NPO・JARA, 다카하시 사토시(髙橋 敏) 이사

장)의 이사와 회원들을 비롯하여, 토요타통상(豊

田通商)과  코베르코건기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자동차 업체 관계자, JARA 회

원 등이 참가했다. 

 

◆급성장에 대응하는 인도 

오프닝 세션에서 먼저 등단한 유 교수는, 각국

의 자동차 재활용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AAEF는, 일본・중국・한

국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호주・몽골 등이 중심 

멤버로 참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참석자가 있었지만, 앞으로 AAEF

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

했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로 인도가 참가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인도의 신차 시장

은, 현재 약 400만 대부터 2030년에는 약 1천만 대

로 확대될 전망으로, 사용 후 자동차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SIAM의 재활용 그룹의 담당자는 “인도는 연식

이 오래된 차량이 많아, 대기 오염이 우려되고 있

다. 인도 정부는, 저연식 차량의 구매 교체에 대한 

촉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현황을 말했다. 

현재, 인도의 사용 후 자동차의 적정 처리는, 주로 

도시부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재활용 사업자가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체가 진행되어, 사용 후 자

동차가 대량으로 발생하여도, 중소 사업자만으로

는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전장품의 적정 

처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SIAM은, 인도 정부・중공업 협

회와 연계해서, 선진적인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에 대응하고 있다. 첸나이 근교에, 최신 설비

를 갖춘 해체 공장을 설립하여, 사용 후 자동차의 

적정 처리를 가속한다.  

또한, 인도 자동차조사협회(ARAI,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와 SIAM은, 사용 후 자

동차의 적정한 해체와 중금속의 사용 삭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함과 동시에, 자동차 업체와 재

활용 사업자와의 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자동차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다 

자동차 재활용 선진국인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다. 유 교수는, 과

제와 대응에 대해 해설했다. 현재, 중고 하이브리

드 자동차(HV)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환경 오염 대책

의 역할을 하는 한편, “현지의 중고HV가 사용 후 

자동차가 되었을 경우 국제 자원 순환 문제와 국

경을 넘은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

을 표명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 센터(JARC)는 환경성과 연계하여, 

재해로 피해를 본 자동차의 적정 처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중국에 의한 폐기물 수입 규제의 영향으로, 일

본에서 잡품류와 전장품의 수출이 어려워 질 것으

로 예측했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환경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중국의 자

동차 재활용 산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지적한다. 또한 “앞으로는, 아시아 각국에서 환

경 규제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자동차 재활용과 제도 마련에, 일본

의 기술 협력과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견해

를 밝혔다.  

꾸준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각국에서는, 자동차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높아지고 있다. AAEF참가국 중에는, 일본과 같

은 재활용 시설도 가동하고 있으며, 사용 후 자동

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 보전이 기대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6일) 

각국의 발표에 질문이 이어졌다 

일본은 다수의 관계자가 참가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도호쿠대학 대학원의 유정수(劉庭秀) 교수가 개회

를 선헌했다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11월 

3,088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

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

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

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경평가

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

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JARA, 제휴 기업과 오다이바  

구차천국(お台場 旧車天国)에  

출전 
 

JARA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최근 도내에서 개최된 

‘오다이바 구차천국 2018’에 출전했다. 제휴하고 

있는 리빌트 부품 업체와 공동으로, 재활용 부품

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협찬 기업은, 링크스 저팬(Links Japan Co., Ltd.), 

터보 테크노 서비스(Turbo Techno Service Co., 

Ltd), 티・에이・에스 요코하마 제너레이터 사업부

(TAS CORPORATION, Yokohama Generator Supply 

division), 소신(Soshin Co., Ltd.)의 4사. 

부스에는, 터보 차저의 컷 모델과 에어컨 압축

기, 스타터 등 협찬 기업에서 취급하는 부품 등의 

전시와 더불어, 재활용 부품을 소개하는 전단지 

등을 준비했다. 이벤트에는, 쇼와(昭和) 세대의 클

래식 카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문도 많았

으며, 취급하는 재활용 부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

지는 등, 부스는 성황을 이루었다.   

JARA에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저가로 보증이 

붙어 있는 리빌트 부품, 재이용 부품을 알리는 기

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13일) 

 

 

폐차 잔류물 파쇄 공정에 지연,  

중국의 폐기 플라스틱 수입 금지

가 영향  

 
    도쿄도자동차 재활용에 있어 폐차의 잔류물의 

파쇄 공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해체 사업

자로부터 분쇄업자에게 넘겨지고 있는 건수가, 

최근 10월은 지난해 동월 대비 7.5 %가 증가한 26

만 2459건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폐기물 

수입 규제, 폐기 플라스틱의 수입 금지 조치가 배

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전 제품 등의 슈레더 

더스트(SR)의 증가가 자동차 슈레더 더스트(ASR)

의 적정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폐차의 잔류물 파쇄는 신차 판매에 연동하여, 

3, 4월에 피크를 맞이해, 그 후로는 감소 추세인 

것이 통례이다. 변조를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 작

년 봄이다. 중국이 2017년 6월부터 폐기물 수입 

규제를 시작한 것이 영향을 끼쳐, 3, 4월의 피크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추이 하는 상황으로 이어

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폐기 플라스틱의 수입도 

금지.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하였던 폐기 가전 등

의 잡품 스크랩이나 폐기 플라스틱이 갈 곳 없는 

폐기물로 국내에 쌓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폐기물이나 사용 후 자동차를 

파쇄하는 업체에서의 공정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파쇄 사업자는 거래량을 

억제하고 싶다는 통지를 보내는 곳도 있다.”(자동

차 리사이클 촉진 센터)라고 한다.  

    앞으로의 장래도 불투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폐기 플라스틱의 수입 규제는 태국과 말레

이시아, 베트남에서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의 폐기 플라스틱의 총 배

출량은 900만 톤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수출량은 

140만 톤이라고 한다. ASR은 연간 60만 톤이며, 

폐기 플라스틱의 발생량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

다.  

    앞으로,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할 수 없는 대량

의 폐기물이 쌓이게 되면 “사업자의 불만이 높아

져 커다란 문제가 될”(동) 가능성도 부정 할 수 없

다. 지금까지 해외에 의존해 온 일본 자동차 재활

용에 미칠 영향이 커지는 것도 우려된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6일) 

 

토요타통상, 남미에서 탄산리튬 

생산 능력 증강 
    

토요타통상(豊田通商)은, 호주에 있는 리튬 자

원 개발 회사인 오로코브레(Orocobre Ltd.) 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의 탄산

리튬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까지 2억 9500만 달러(약 334억 엔)를 투자해, 제

조 플랜트 등을 추가 도입하여, 연산 능력을 현재

의 1.7배로 높인다. 전기자동차(EV)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2014년부터 아르헨티나의 오라로스 염호의 지

하에서 금속 탄산염을 포함한 해수를 끌어 올려, 

증발・농축한 탄산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일

련의 생산 설비를 추가 도입하여, 연산 능력을 2

만 5천 톤이 증가한 4만 2500톤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증산분 가운데, EV에서 출력 증가가 전망되

는 수산화 리튬용으로도 일부 생산을 유용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4일) 

올해 사용 후 자동차의 인수 전

망,  2년 연속으로 플러스 

 

     2018년의 사용 후 자동차 인수 대수가 2년 연

속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 센터(JARC)가 집계한 11월 

실적은 지난해 동월 대비 2.9%가 증가한 27만 

8446대이다. 1~11월 누계로는, 308만 5669대이며, 

만일 12월이 지난해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면, 지

난해을 약 9만 대 웃도는 336만 대에 달하는 상황

이다. 올해는 가동 일수가 적었던 9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지난해 실적을 웃돌고 있어, 견조한 스

크랩 시세와 신차 판매가 사용 후 자동차의 발생

량을 뒷받침했다.  

     2018년의 실제 실적이 330만 대를 초과하면, 소

비 증세 이전에 급격히 신차 판매가 늘어난 2014

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도 견조한 신차 판매가 

인수 대수의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이다. 1~11월의 신차 판매(경차 포함)는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0.9 %가 증가한 488만 4542대이다. 2

년 연속 5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인 것이 사용 후 

자동차의 발생을 촉진하고 있다.  

    고가 안정으로 추이 되는 스크랩 시세도 기여

하고 있다. 자원 가격의 상승은 2016년 11월경부

터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3만 2천~3

만 3천 엔 전후로 거래되는 상황이다. 또한, 올여

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증가 요인도 있다. 

생활 재건이 일단락된 10월경부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인수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의 인수 대수는 2년 연속으로 웃도는 것

이 확실한 정세가 되었다. JARC는 2018년도의 인

수 대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2.6 %가 증가한 

339만 대를 예상하지만, 이대로 플러스 기조로 추

이 된다면 연도 기준에서도 지난해 실적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20일)  

리빌트 부품 등을 협찬 기업의 상품을 전시 인수량을 억제하기 시작한 사업자도 있다 

사용 후 자동차의 대수가 4년만에 330만 대를 넘

을 것 같다 




